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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은 우리 일상과 생활에 편리함을 주었다. 플라스틱(Plastic)이란 고분자 물질을 주원

료로 하여 유용한 형상으로 만들어진 고체를 말하며, 합성수지(synthetic resin)라고도 불린

다. 플라스틱은 그리스어 플라스티코스(Plastikos)에서 유래되었는데 이는 우리말로 성형하

기 쉽다는 뜻으로 해석된다(Greenpeace East Asia, 2019a). 화학적으로 플라스틱을 ‘폴리

머(중합체)’라 말하는데 폴리머(polymer)란 poly(많은)와 mer(조각, 부분)를 합친 말이다. 

플라스틱은 화학적 구조가 같은 단량체가 수없이 많이 연결되어 거대한 분자를 이루고 있는 폴

리머의 일종이다. 즉, 플라스틱은 이름의 뜻과 어원처럼 원하는 모양으로 성형하기 쉽고 어떤 

화학물질로 구성되는 지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성격을 가지도록 만들 수 있는 물질이다.

플라스틱의 매력적인 장점 덕에 현시대는 플라스틱의 시대(Plastic Age)라고 불려도 어색하

지 않을 만큼 플라스틱은 우리 삶 곳곳에 자리하게 되었다. 플라스틱 생산량은 1950년대 약 

150만 톤에 불과했지만, 2021년에는 약 3억 9천만 톤으로 70년 사이 약 260배 이상 증가

했다(Statista, 2023). 하지만 이렇게 생산된 플라스틱은 버리고 나면 없어지지 않고, 잘게 

부서져 우리 곁을 떠돈다. 2022년에 발표된 많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체의 혈액 속, 모유, 그

리고 공기 중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플라스틱이 발견되었으며,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야생 동물의 분변에서도 플라스틱이 발견되었다(Leslie et al., 2022; Ragusa et al., 2021; 

Fan et al., 2022; Greenpeace East Asia, 2022). 플라스틱이 넘쳐흐르다 못해 우리를 

압도하고 있으며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생산량의 99% 화석연료로 만들어지는 플라스틱은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온실가스를 배

출한다(Greenpeace East Asia, 2019a). 이런 이유로 과거 매력적이고 획기적인 물질로 불

렸던 플라스틱은 이제 우리의 삶에서 하루빨리 덜어내야 하는 물질이 되었고 우리나라를 포함

한 전 지구가 심각한 플라스틱 오염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플라스틱 중에서도 포장재나 용기

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회용 플라스틱은 불필요한 사용이 많고, 대체가 가능하다. 따라서 일

회용 플라스틱의 사용억제와 함께 일회용 플라스틱 중심의 시스템부터 재사용과 리필이 가능

일회용 플라스틱(single use or disposable plastic, SUP)은 흔히 플라스틱 봉투나 플라

스틱 포장재를 일컫는 용어로, 대개 한 번 사용 후 폐기되는 플라스틱을 말한다. 현재는 일회용 

플라스틱의 규제를 위한 정의, 종류 및 범위는 국가마다 다르다. 

일회용 플라스틱은 보통 전체 또는 일부가 플라스틱으로 구성되어있고 제품의 수명 주기 동

안 재사용 되거나 순환시킬 목적으로 설계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즉, 일회용 플라스틱은 

한 번 사용 후 버리게 되는 플라스틱이다. 대부분의 일회용 플라스틱은 대체할 수 있으며 불필

요한 사용이 많다. 또한 우리나라의 전체 플라스틱 폐기물 중 일회용 플라스틱이 절반 가까이

(46.5%) 차지하고 있어(이소라 외, 2019) 일회용 플라스틱만 줄여도 플라스틱 오염에서 하

루빨리 벗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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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스템으로 신속히 바꿔야 한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의 건강과 삶을 위협함과 동시에 플라스틱 오염을 심화시켰다. 코

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개인 보건과 의료 목적 일회용 플라스틱의 사용뿐 아니라 배달문화

의 활성화, 정부의 일회용품 규제 미흡 등의 이유로 일회용 플라스틱의 사용량은 증가했다. 

2020년 환경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전후 배달 음식 이용량은 2019년 대비 

75.1%가 증가했으며, 택배 이용량은 19.8% 증가했다. 이에 따라 폐플라스틱은 14.6%, 폐비

닐은 11% 가량 증가했다(환경부, 2020). 또한 2022년 발표자료에 따르면 2021년 플라스

틱 폐기물 발생량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에 비해 17.7%가 증가했다(환경부 외, 

2022).

전 세계적으로는 팬데믹 발생 이후 전체 플라스틱 폐기물이 2.2% 감소하였으나 이는 자동차, 

건설, 무역 등 산업에서 사용되는 플라스틱이 감소했기 때문이며, 줄어든 비율이 경제지표인 

국내총생산(GDP)의 감소폭보다 크지 않았다(OECD, 2022a). 즉, 코로나19 팬데믹 속 경기 

침체에도 플라스틱 폐기물량은 그만큼 줄어들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이제 코로나19 이후 일상

으로의 복귀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는 자연스레 세계 플라스틱 사용과 폐기량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본 보고서는 그린피스와 충남대학교 장용철 교수 연구팀(이하 충남대학교 연구팀)의 2019

년 보고서의 후속 보고서로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국내 일회용 플라스틱 소비량을 비교하

고, 국제 플라스틱 협약과 국내외 정책을 분석하여 전반적인 플라스틱 오염의 심각성, 전망, 그

리고 궁극적이고 빠른 변화를 위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Greenpeace East Asia, 

201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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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의 플라스틱 소비 발자국

© Daiyoon Lim _ Green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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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코로나19 시기의 플라스틱

국내 플라스틱 폐기물의 발생량은 환경부의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폐기물은 표 1과 같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크게는 생활 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생활 폐기물과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을 묶어 생활계 폐기물로 구분하

고 있다[표 1](환경부 · 한국환경공단, 2022).

건설폐기물

사업장일반폐기물

지정폐기물(의료 포함)

생활계폐기물

생활폐기물

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표 1: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분류 체계

생활 폐기물과 생활계 폐기물

생활 폐기물 : 일상생활에서 생기는 폐기물로 사업장 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가정에서 

배출하는 종량제봉투 배출 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폐식용유, 폐지류, 고철 및 금속캔류, 폐목

재 및 폐가구류 등으로 구분한다(환경부, 2022a).

생활계 폐기물 : 생활 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 중 생활 폐기물과 성질 및 상태가 비슷하여 같은 

기준으로 처리가 가능한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을 말한다(환경부, 2022b). 사람이 주

거하는 가정에서 발생되는 생활(가정) 폐기물과 사람이 주거하지 않고 영리적인 목적에 따라 

사업행위를 하는 1일 300kg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비주거용 생활폐기물, 1일 평

균 300kg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사업장 생활계 

폐기물)로 구분할 수 있다(통계청, 2021).

해당 분류를 바탕으로 국내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생활계 폐기물,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

기물, 건설 폐기물, 지정 폐기물 내의 합성수지류 폐기물로 집계했다[그림 1].1 전국 폐기물 발

생 및 처리현황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폐기물 총량은 생활계 폐기물 약 

4,682천 톤,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 약 6,700천 톤, 건설 폐기물 약 531천 톤, 지정폐기

1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은 2018년도까지는 “플라스틱류”라는 항목으로 집계되었으나, 2019년도부터 “폐합성수지류”로 범위 및 명칭을 변경하

여 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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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2010-2021)2

단
위

: 천
 톤

 /
 년

생활계 폐기물총량

2010

2,500

5,000

7,500

10,000

12,50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 건설 폐기물

0

1,779 1,819 2,064 2,081 2,204 2,333 2,654 2,980
3,230

4,020 4,411
4,682

2,633

306

2,845

400

3,485

460

3,342

619

3,612

579

3,971

604

3,975

518

4,323

658

4,327

667

5,577

586

5,796

589

6,700

531

4,730
5,085

6,026 6,057
6,411

6,926
7,168

7,981

8,244

10,203

10,816

11,932

물 19톤으로 총 11,932천 톤이 발생했다(환경부·한국환경공단, 2022). 2010년 자료와 비교

하면 생활계 폐기물은 약 2.6배 증가, 배출시설계 폐기물 약 2.5배, 건설 폐기물은 약 1.7배 증

가했으며, 총량으로 보면 11년(2010년~2021년)간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은 약 2.5배 증

가했다. 이전 보고서에서 이미 가파른 증가량을 지적한 2017년도 자료와 비교하여도 2021

년 생활계 폐기물은 약 1.5배, 배출시설계 폐기물은 약 1.5배 증가했다(Greenpeace East 

Asia, 2019a).

2   2010년-2021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내 폐기물 데이터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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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발생 및 확산한 시기다. 통계청에서 발간한 한국의 사

회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초 국내 확산이 시작된 코로나19는 개인의 생활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생활 폐기물 발생 패턴에도 변화를 가져왔다(이소라, 2022). 사회적 거리두

기 정책의 시행은 간편식 및 배달음식, 온라인 쇼핑 등의 비대면 소비를 확산시켰고, 이로 인해 

일회용 포장재의 사용은 크게 증가했다. 이 변화는 주로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 폐기물 발생

량 통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2019년과 비교해 2020년의 혼합배출(종량제 등) 폐기물

은 4.8%, 분리배출 폐기물은 6.3% 증가했지만, 음식물류 폐기물량은 2.9% 감소했다(환경

부·한국환경공단, 2021). 이는 간편식이나 배달음식의 이용 증대가 폐기물량에 영향을 준 것

으로 해석된다.

플라스틱의 배출방식에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다른 폐기물과 함께 배출하는 혼합배출과 분리

수거를 통해 별도로 배출하는 분리배출이 있다. 환경부는 분리배출 플라스틱을 비닐류, 발포

수지류, PET병, 기타 폐합성수지류로 구분하여 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해당 통계자료에 따라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의 생활(가정) 폐기물 중 플라스틱류(폐합성수지류)의 발생량을 비

교해보면, 혼합배출과 분리배출 부분 모두에서 3년 연속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그

림2]. 특히, 분리배출 되는 플라스틱 중 배달음식 포장재를 포함하는 ‘기타 폐합성수지류' 항

목은 그 증가 추이가 확연한데 2019년(715.5톤/일) 대비 2020년(1,143.9톤/일) 59.9% 

증가, 2021년(1,292.2톤/일)에는 2020년 대비 13.0% 증가했다(환경부·한국환경공단, 

2021; 환경부·한국환경공단, 2022).3

단
위

: 톤
/일

2,000

4,000

6,000

8,000

20202019 2021

분리배출 플라스틱 혼합배출 플라스틱(종량제 등)

2,604.3

4,416.5

3,166.0

4,663.2

3,175.9

4,797.2

7,020.8

7,829.2
7,973.1

0

그림 2: 생활  폐기물 내 플라스틱류 1일 배출량(2019-2021)

3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에서 2020년 이전 발생량은 톤/일 단위로, 2020년부터는 톤/년 단위로 폐기물 데이터를 발표한다. 해당 그래프는 단위

의 통일을 위해 톤/일 단위로 재작성하였으며, 2020년 윤달을 포함하므로 366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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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대표적인 일회용 플라스틱의 소비 발자국 

2010년부터 2021년까지 국내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은 매년 증가해왔다. 주요 원인 중 하

나는 평균 6개월 이내로 짧게 사용되고 버려지는 플라스틱 포장재 소비의 지속적인 증가와 ‘쓰

고 버리는' 문화의 확산이다(Geyer et al., 2017).

그린피스는 2019년 보고서에서 충남대학교 연구팀과 함께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일회용 

플라스틱 3가지 품목(생수 PET병, 일회용 플라스틱컵, 일회용 비닐봉투)의 1인당 연간 소비

량을 조사한 바 있다(Greenpeace East Asia, 2019a). 1인당 연간 소비하는 일회용 플라

스틱의 양은 ‘일회용 플라스틱 소비 발자국’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1인당 소비하는 연간 플

라스틱 양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이 수치를 포괄적인 개념으로서의 플라

스틱 발자국(Plastic Footprint)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플라스틱 발자국은 관리 시스템 안에

서 집계되는 플라스틱의 양뿐만 아니라 생산, 수송, 사용, 폐기 단계에서 유출되는 양(plastic 

leakage), 나아가 직간접적으로 미세플라스틱 등 플라스틱이 인간이나 환경에 줄 수 있는 영

향까지 고려되어야 한다(IUCN, 2019).

이번 보고서는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3가지 일회용 플라스틱을 대상으로 동일한 연구방법론

을 활용하여 플라스틱 소비 발자국을 재조사함으로써 두 결과를 비교했다. 또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사용량이 급증했다고 알려진 배달용기의 사용량도 조사 항목에 추가하였다. 이전 연

구의 경우 2017년 자료를, 이번 연구는 2020년 자료를 기준 자룟값으로 활용했다.4  

연구 결과, 2020년 기준 1인당 연간 일회용 플라스틱 소비 발자국은 생수 PET병 109개

(1.6kg), 일회용 플라스틱컵 102개(1.4kg), 일회용 비닐봉투 533개(10.7kg), 일회용 플라

스틱 배달용기 568개(5.3kg)로 나타났다[그림 3]. 네 가지 품목을 더하면 1인당 일 년에 약 

19.0kg의 플라스틱을 소비한다. 이를 무게 단위로 계산하면 873,833톤이다. 이는 2020년 

기준 생활계 플라스틱 폐기물 4,411천 톤의 약 20%에 달하는 양이다.

그림 4는 2017년 플라스틱 소비 발자국과 이번 연구를 비교한 결과다. 플라스틱 소비 개수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생수 PET는 2017년 대비 14% 증가, 일회용 플라스틱컵은 57% 증가, 일

회용 비닐봉투는 16% 증가했다[그림 4]. 조사한 모든 항목의 플라스틱의 국내 연간 소비량이 

증가했으며, 특히 2017년 대비 2020년의 일회용 플라스틱컵 소비가 크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번 조사 품목인 생수 PET병, 일회용 플라스틱 컵, 일회용 비닐 봉투, 플라스틱 배달용기와 같

은 대표적인 일회용 플라스틱의 소비 현황은 일회용 플라스틱을 얼마나 과도하게 사용되고 있

는지를 보여준다. 또한, 이전 보고서의 결과와 유사하게 일부 주요 품목이 플라스틱 폐기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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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일회용 플라스틱 품목을 감축의 우선순위로 두고 이에 따른 강력

한 감축 규제 및 이행이 필요하다. 

2020년 대표적인 일회용 플라스틱 소비 발자국

※가정 조건 1) a : 5,184만 명(2020년), b: 3,048만 명 (2020년, 20~59세 인구) 

2) PET 15g, 일회용 플라스틱컵 14g, 비닐봉투 20g

국내 전체 연간 소비량

558억 개

56억 개
1-a)

53억 개
1-a)

276억 개
1-a)

173억 개
1-b)

(873,833 톤)

84,456 톤 74,319 톤 552,600 톤 162,458 톤

1인당 연간 소비량

1인당
연간 소비 개수 

국내 전체 
연간 소비 개수

1인당
연간 소비량

국내 전체 
연간 소비량

1,312 개

플라스틱컵 비닐봉투 플라스틱 배달용기 합   계

(19.0 kg)

생수 PET병

102 개

1.4 kg

533 개

10.7 kg

568 개

5.3 kg

558억 개

873,833 톤

1,312 개

19.0 kg1.6 kg2)

109 개

그림3: 2020년 대표적인 일회용 플라스틱 소비 발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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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vs 2020
대표적인 일회용 플라스틱 소비 발자국의 비교

1인당 연간 소비량
2017 2020

국내 인구 연간 소비량

기본값

가정값

※가정 조건

지구의 둘레:  40075km  |  지구-달 거리: 384403km  |  서울특별시 면적: 605.24km² 

PET병 지름: 0.1m(10cm)  |  플라스틱컵: 14oz = 높이 0.11m(11cm)  |  비닐봉투: 종량제 20리터 0.42m*0.695m = 0.2919m²

1) 인구수: 2017년 약 5,100만 명, 2020년 약 5,184만 명   2) 무게: PET 15g, 일회용 플라스틱 컵 14g, 비닐봉투 20g 

PET병

플라스틱컵

전체

2017

(317억 개)

2020

(385억 개)

PET병 비닐봉투

586,500톤 711,375톤

플라스틱컵

서울시 면적의
13.3배

552,600톤
(276억 개)

지구 둘레
약 12.2바퀴

71,400톤
(49억 개)

지구 둘레
약 14.0바퀴

84,456톤
(56억 개)

74,319톤
(53억 개)

45,900톤
(33억 개)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의 약 0.9배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의 약 1.5배

비닐봉투

96개

65개

460개

109개

102개

533개

2017 20202017 2020

서울시 면적의
11.3배

469,200톤
(235억 개)

그림 4: 2017년 vs 2020년 대표적인 일회용 플라스틱 소비 발자국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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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030년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예측

그린피스는 지속적으로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제기해왔다. 최근에는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 국내

에서도 플라스틱 감축 및 순환경제로의 전환에 대한 시급성이 논의되고 있기는 하나, 앞서 제시

하였듯이 국내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 총량은 여전히 그리고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충남대학교 

연구팀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이 기존 추세로 지속되었을 때(BAU, Business As Usual)의 

2030년 플라스틱 폐기물량을 예측치를 제시함으로써 그 심각성을 다시 강조하고자 한다.

일회용 플라스틱 비율이 높은 생활계 폐기물의 2010년부터 2021년 발생량을 바탕으로 

2030년까지의 발생량을 예측했다. 과거추세연장법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이 과거와 같

은 추세로 진행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으로, 해당 연구에서는 7개의 추계 

방법 중 신뢰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상위 5개의 함수식에 의한 추계치를 산술평균하여 계산했

다.5 그 결과, 2030년 생활계 폐기물 중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은 약 6,475천 톤/년으로 예

측됐다. 이는 2010년 생활계 폐기물 발생량에 비해 3.6배, 2020년 발생량에 비해 1.5배 많

은 수치다[그림 5].

2030년
6,475천 톤

2010년
1,779천 톤

단
위

: 천
 톤

 /
 년

2010

2,000

4,000

6,000

8,000

2021 2025 2030

발생량 선형모델 등차급수 최소자승법 로지스틱곡선 곰페르츠

0

생활계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예측

x3.6

그림 5: 생활계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예측(2022-2030)

5  2030년 기준 폐기물 발생량이 상한선(상한선 이상 플라스틱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이 K=7,000(천 톤/년)을 초과하여 예측된 모형은 제

외하고, 선형모델, 등차급수, 최소자승법, 로지스틱곡선, 곰페르츠 모형을 이용하여 산정하였다. 제외된 모형은 등비급수모형과 지수함수모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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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된 수치는 정부의 강화된 플라스틱 감축 정책 이행, 일회용 플라스틱을 생산 및 판매하는 

기업의 탈플라스틱 전환, 그리고 불필요한 플라스틱 소비를 줄이려는 시민들의 노력에 따라 충

분히 줄어들 수 있다. 하지만 ‘얼마나 빠르게 변화할 수 있는지’ 또한 플라스틱 문제 해결의 관

건이다. 2020년 사이언스지에 게재된 효과적인 플라스틱 오염 관리 모델링을 제시한 한 연구

는 시스템 변화에 대한 실천을 5년 지연시킬 경우 3억 톤의 플라스틱 오염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Lau et al., 2020; Horejs, 2020).



3. 플라스틱 재활용의 한계

© Soojung Do _ Green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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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한국의 플라스틱 물질 흐름도

국내에서 폐기물로 배출된 플라스틱은 재활용, 소각, 매립 방식으로 처리된다. 환경부 통계

에 의하면 2021년 우리나라 플라스틱 폐기물의 재활용률(발생량 대비 재활용량 비율)은 약 

73%이며, 생활계 폐기물로 한정할 경우의 재활용률은 약 57%이다. 2022년 OECD가 발표

한 2019년 기준 전 세계 플라스틱 중 9%만이 재활용됐다는 결과와 유럽연합(이하 EU)에서 

발표한 2018년 기준 EU의 플라스틱 재활용률이 32.5%라는 자료와 비교해보면 매우 높은 

수치이다(OECD, 2022b; European Parliament, 2018).

원인은 우리나라와 유럽이 정의하는 재활용의 범위가 다르다는 데 있다. EU는 폐기물을 에너

지화한 에너지 회수를 재활용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고, 플라스틱의 물성을 변화시키지 않고 재

사용하거나 가공하여 이용하는 ‘물질 재활용'만을 재활용으로 간주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에

너지 회수를 열적 재활용으로 보고 재활용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EU의 기준에 따라 

플라스틱의 물질 재활용률을 다시 계산하면 우리나라의 재활용률은 크게 떨어진다. 

이전 보고서에서 밝힌 2017년 기준 전체 플라스틱의 국내 물질 재활용률은 약 22.7%이며, 

특히 그중에서도 일회용 플라스틱이 큰 부분을 차지하리라 추정되는 생활계 폐기물의 물질 재

활용률은 약 13%에 불과했다. 충남대학교 연구팀의 물질흐름분석 수행 결과, 2021년 폐기물 

데이터를 기준으로 동일 계산을 실행해보면 전체 국내 물질 재활용률은 약간 증가한 약 27%

이며, 생활계 폐기물의 물질 재활용률은 여전히 낮은 약 16.4%에 불과하다.6 2017년도와 비

교하면 소폭 상승하기는 했으나 여전히 실질적인 재활용률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재활용 신화와

는 거리가 먼 매우 낮은 값이다. 

발전 등 에너지 회수
(38.2%, 1,789)

잔재물

물질재활용
(16.4%, 766)

단순 소각
(에너지 회수 없음)
(32.6%, 1,529)매립

(12.8%, 600)

해양/육상 유출
(Unknown)

단위 : 천 톤 / 년

생활계 폐기물 내 플라스틱
(4,682)

분리배출 플라스틱
(60%, 2,792)

혼합배출 플라스틱
(40%, 1,890)

플라스틱의
생산과 소비

 그림 6: 2021년 국내 생활계 플라스틱 폐기물의 물질 흐름도

6  전체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한 물질 재활용률의 산정을 위해 선행 연구(KEI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플라스틱 관리 전략 연구, 2019년)를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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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플라스틱과 온실가스 배출

플라스틱은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석유원료를 통해 플라스틱을 제조하

고 가공하는 과정은 물론 이를 판매하는 유통의 단계, 그리고 플라스틱 폐기물을 처리하는 공

정에서도 온실가스가 배출된다.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플라스틱 

생산으로 인한 온실가스 발생량도 크게 늘었다. 2022년 OECD는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이 

2019년 약 4.6억 톤에서 2060년 약 12.3억 톤으로 2.7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

라 플라스틱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도 2019년 18억 톤에서 2060년 43억 톤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OECD, 2022b).  

미국환경보호청이 개발한 WARM(WAste Reduction Model)은 폐기물 관리 방식에 따

른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량 계산이 가능한 모델이다. WARM을 활용해 플라스틱 소각시 배

출되는 온실가스양을 계산한 결과 , 2020년 국내에서 소각 처리된 플라스틱 폐기물 약 260

만 톤으로부터 온실가스 약 520만 톤 CO₂eq의 발생이 예상되었다. 온실가스 520만 톤은 

500MW의 석탄화력발전소가 평균적으로 연간 배출하는 온실가스량의 약 2.6배에 해당하

는 양이다(Beyond Plastic, 2021).

하지만 이 수치는 플라스틱이 발생시키는 총 온실가스에 아주 일부에 불과하다. 앞서 설명처

럼 플라스틱은 물질 생애의 전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환경단체 

Beyond Plastic은 산업 전반에서 플라스틱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10단계 과정을 분석해 

배출량을 추산했다(Beyond Plastic, 2021). 그 결과 2020년 기준 미국 플라스틱 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간 2억 3천200만 톤에 달했고 이는 500MW의 석탄화력발전소 116

개가 배출하는 온실가스양에 해당한다. 이 보고서는 2030년까지 미국의 플라스틱 산업은 석

탄 발전소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할 것임을 지적하며 플라스틱을 기후변화를 가속화하

는 ‘새로운 석탄’으로 규정한다. 이처럼 플라스틱과 온실가스 그리고 기후변화는 별개의 문제

가 아니다. 기후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플라스틱 문제의 해결 또한 절실히 필요하다. 



4. 국제 사회의 탈플라스틱 정책과

한국의 제자리 걸음

© Seungchan Lee _ Green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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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국가별 플라스틱 규제 동향

미국 국립과학공학의학원(NASEM)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우리나라는 1인당 플라

스틱 폐기물 배출량이 세계 3위로 1인당 연간 88kg에 달하는 플라스틱 폐기물을 배출하고 있

다(NASEM, 2022). 또한 본 보고서의 연구 결과를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의 1인당 연간 일회

용 플라스틱 소비량이 2017년에 비해 약 20% 증가하여 플라스틱 폐기물 배출량은 크게 증가

했으나 이에 비해 절감을 위한 노력은 상당히 미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회용 플라스틱의 감축 노력은 플라스틱 오염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이다. 특히 국내 전체 플라

스틱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포장재의 비율은 46.5%를 차지한다(이소라 

외, 2019). 일회용 플라스틱의 문제의 해결을 위해 강력한 감축 전략과 소비 사용 억제 방안, 

재사용과 리필을 고려한 제품 설계, 발생한 플라스틱 폐기물의 순환성 확대 등 관련 법적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장용철 외, 2022).

본 보고서에서 충남대학교 연구팀은 EU, 캐나다, 미국, 일본과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일회용 플

라스틱의 정의, 대상 범위, 플라스틱 관리법, 플라스틱 소비량,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규제 동향 

등을 비교 분석했다. 

한국은  EU, 캐나다, 미국과 달리 일회용 플라스틱의 정의가 없고 ‘일회용품’ 정의를 통해 규제

하고 있다.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법적인 정의가 없기 때문에 그 범위 및 용도가 명확하지 않

으며 일회용 플라스틱 관련 구체적인 감축 전략과 규제를 시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장용철, 

2020; 오태현, 2018). 

EU는 플라스틱 규제에서 있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일회용 플라스틱 지침 Directive (EU) 

2019/904에 따라 2021년부터 EU에서 플라스틱 비닐, 음식 용기, 면봉, 음료 컵 면봉 등 

10개 품목에 대해 판매가 금지되었으며,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가 확대 시행되었다

(European Commission, 2023). 또한, 2021년 1월부터 EU 회원국 국가별로 자국의 포

장재 플라스틱 발생량에서 재활용에 사용된 플라스틱을 제외한 나머지 폐기물에 1kg당 0.8유

로를 EU에 납부하는 제도인 플라스틱세를 도입했다. 

캐나다의 경우에도 2022년 12월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 법안 시행을 통해 비닐 봉투, 일

회용 식품 용기, 플라스틱 빨대, 수저, 음료 묶음 고리(Six-Pack Rings), 음료 스틱 총 6가지 

품목에 대한 수입, 제조, 판매를 금지하기 시작했다. 단계적으로 2022년 12월부터 6가지 품

목에 대한 수입, 제조가 금지되며 2023년부터 2025년까지는 판매 중지, 2025년부터는 수

출을 금지한다(Government of Canada, 2023). 

더불어 EU 여러 국가와 캐나다는 플라스틱 로드맵, 플라스틱 성분 비율 규제, 재활용 원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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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사용 비율 규제를 마련하는 등 한국보다 구체적인 정책 및 대책을 시행 중에 있다(Kotra, 

2021; CCME, 2022).

우리나라는 2022년 6월 시행 예정이었던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시행 직전 6개월 유예하고 

전국대상에서 세종과 제주에서 시범 운영하는 것으로 대폭 축소했고(정상훈, 2022), 2022

년 11월 24일 시행이 예고되었던 일회용품 규제의 강화 또한 1년간의 유예와 계도기간을 부여

했다(환경부, 2022c). 이는 플라스틱 폐기량을 신속하게 줄여나가야 하는 현시점을 고려할 

때 퇴보하는 정책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EU같이 일회용 플라스틱 폐기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법률이나 규제가 존

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일회용 플라스틱의 정의, 범위 및 용도를 설정한 후, 플라스틱 폐기물의 

관리뿐만 아니라 일회용 플라스틱 전 주기 단계에 걸쳐 생성-유통-소비-재활용 및 폐기 관련 

법 규제를 강화하는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더해, 다회용기 사용 캠페인 등을 진행하여 일회용 플라스틱 소비 억제 인식을 제고함과 

동시에, 국민, 기업, 지자체/정부 등 주체별 일회용 용기를 대체할 다회용기 사용을 권장하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국 일회용 플라스틱의 생산과 소비를 감축하는 것이 

일회용 플라스틱 문제 해결의 궁극적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비닐봉투

플라스틱 포장재 (비닐봉투 제외)

플라스틱 컵

플라스틱 컵 뚜껑

플라스틱 용기

스티로폼 용기

플라스틱 식기류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물티슈 등 위생용품

한국 EU 캐나다 독일

미규제

규제유예약한규제

규제강한규제

규제없음

규제 시행을 예고 후 계도 및 유예기간 부여무상제공 금지, 라벨링표시, 인식제고

부분 사용 억제, 소비 절감, 제품 요구생산 및 사용금지 이상의 정책

표 2: 국가별 일회용 플라스틱의 규제 강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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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국제 플라스틱 협약의 필요성

국제적으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세계 각국은 플라스틱 소비 

감축 전략, 환경 유출 저감 방안, 플라스틱 순환 경제 구축을 통한 탄소 중립 실현 등의 노력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플라스틱 생산량은 지난 70년간 260배 이상 증가했지만

(Statista, 2023), 전 세계 플라스틱의 재활용률은 단 9%에 불과했다(OECD, 2022a). 대부

분의 플라스틱 폐기물은 매립이나 소각의 방법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일부는 환경으로 유출되

어 해양과 강, 하천의 오염원이 된다. 이런 이유로 2022년 2월 28일부터 3월 2일까지 개최된 

제5차 유엔환경총회(UNEA-5)에 참석한 175개국은 국제사회가 직면한 플라스틱 오염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2024년 말까지 플라스틱 전 수명주기를 다루는 구속력 있는 최초의 국

제협약(International legally binding instrument on plastic pollution) 제정을 합의하기

에 이르렀다(UN, 2022a).

글로벌 리더들이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채택하기로 합의한 것은 플라스틱 오염 문제가 전 세계

의 문제라는 심각성이 인정된 것이며, 문제 해결 역시 범국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인지한 결

과라 할 수 있다. 플라스틱 폐기물을 국가 간 거래로 폐기하는 사태까지 벌어지는 점을 미루어 

볼 때, 플라스틱 오염 문제는 국가별 규제로 해결하기에 한계가 크며 범국가적으로 문제의 해결

이 시작되어야 한다(Greenpeace UK, 2021; Greenpeace East Asia, 2019b). 또한 오염 

유발자인 주요 기업들의 자발적인 플라스틱 사용 감축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기업의 적극적인 

플라스틱 감축 및 적절한 사회적 책임을 부과하는 국제 협약이 필요한 것이다. 

국제 플라스틱 협약은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에 관한 국제 협약을 제정함으로써 폐기물 처리 

위주로 그쳤던 기존 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플라스틱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국제 

협력을 도모하는 협약이다. 회원국들은 2021년 9월 르완다와 페루가 제출한 결의안 초안(플라

스틱 전 수명주기에 걸친 국제협약)과 2021년 12월 일본이 제출한 결의안 초안(해양 플라스틱 

폐기물에 관한 국제협약)을 토대로 협상을 진행하여 플라스틱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국제

협약을 제정하기로 합의했다(UN, 2022a; UN, 2022b) 

강력하고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이 체결된다면, 이는 환경 역사상 가장 강력

한 국제 협약이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강력한 협약을 위한 적극적인 의견 개진은 하고 있지 않다. 한국이 마지막 협상 회의인 정부간협

상위원회(INC) 5차 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할 것을 희망하는 만큼, 정부는 국제 플라스틱 오염 종

식을 위한 강력한 협약이 체결되도록 선도적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강력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은 즉각적인 플라스틱 사용량과 생산량 절감, 재사용과 리필 기반의 

시스템 전환, 오염 유발 기업에 대한 적절한 책임 부과, 플라스틱 생산량 및 사용량 정보의 투명한 공

개,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모두 포함해야 할 것이다. 



5. 제언

© Soojung Do _ Green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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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오염은 날로 더 심각해지고 있다. 재활용과 기업의 자발적인 감축에만 기대기에는 이

미 오염 수준은 한계치를 넘어섰다. 2017년에 비해 2020년 국내 플라스틱 소비 발자국이 평

균 약 20% 상승하는 등 우리의 현실과 정부 정책은 플라스틱 오염에서 벗어나기보다 더 유발

하고 있다. 

또한 본 보고서의 충남대학교 연구팀의 예측 분석에 따르면 지금처럼 무분별하게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폐기할 경우, 2030년에는 2020년 발생량의 1.5 배나 많은 폐기물이 국내에 발생

할 것으로 예측된다. 국제적으로도 비슷한 상황이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세계 플라스틱 폐기물이 2060년에는 2019년 대비 약 3배에 달할 것으

로 전망했다. 또한 바다로 흘러 들어갈 플라스틱 쓰레기도 2019년에 비해 3배에 증가하고, 플

라스틱의 전 생애주기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양도 2019년에 비해 2배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OECD, 2022b).

심각한 플라스틱의 오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르고 강력한 정책이 시행

되어야 하고, 플라스틱 오염의 주범인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세계 각국이 제각각 나름의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이는 남반구 국가들로 무책임하게 떠넘겨지

는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 등 국가 간 이동하는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궁극

적 해결책이 아니다. 

또한 플라스틱 폐기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일회용 플라스틱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오염 유

발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변화로는 이 오염에서 벗어날 수 없다(Ellen MacArthur 

Foundation, 2022). 이는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에서 3년째 하는 플콕조사의 결과로도 나타

난다. 유사 기업들이 매년 최고의 오염유발자가 밝혀졌지만 이들 기업의 자발적이고 획기적인 

변화를 끌어내지 못했다. 더불어 브레이크 프리 프롬 플라스틱(Break Free From Plastic)이 

전 세계 대상으로 5년째 하는 유사한 조사에서도 상위를 차지하는 기업은 5년 동안 크게 변하

지 않았다. 즉, 이들의 자발적인 감축 노력을 강제할 강력한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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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피스는 본 보고서 연구 결과를 통해 다음을 정부와 기업에 요구한다.

정부는 강력하고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의 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

며, 협약 체결에 앞서 국민인식 개선을 위한 선제적인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강력한 국제 플

라스틱 협약은 ▲즉각적인 플라스틱 사용량과 생산량 절감 ▲재사용과 리필 기반의 시스템 전

환 ▲오염 유발 기업에 대한 적절한 책임 부과 ▲플라스틱 생산량 및 사용량 정보의 투명한 공

개 ▲관련 업계 종사자들과 현재 플라스틱 오염으로 피해를 보는 커뮤니티를 고려한 정의로운 

전환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은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제품 경량화나 바이오 플라스틱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 방법이 아닌, 플라스틱 생산을 절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로드맵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 

로드맵은 재사용과 리필을 제품 설계 단계에서부터 고려하도록 설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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